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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�안동시는�새로�출범하는�민선 �기�안동시�슬로건을 
'위대한�시민, 새로운�안동'으로�정했다고 ��일�밝혔다
슬로건은�역사의�고비마다�나라를�위해�희생한�안동의�정신을 
가슴에�품고�시민의�힘으로�지역의�새로운�미래를�열겠다는 
뜻을�담았다고�시�당국은�설명했다. 이와�함께�시정�목표(활력 
넘치는�성장도시, 함께�만드는�희망안동)와�시정방침(누리는�삶, 
더하는�행복, 나누는�미래)도�새로�정해�행정중심도시, 친환경 
기업도시, 창업·창작도시, 문화관광·스포츠도시, 도농복합도시, 
평생교육�복지도시를�구현할�계획이다. 새�슬로건과�시정목표, 
시정방침은�시민�소통행정과�지역경제�활성화, 현장�중심 
행정을�실현하겠다는�권기창�당선인의�공약을�함축하고�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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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성금융네트웍스(Samsung Financial Networks) 소속 
삼성금융사들이�오는 �월부터�새로운�각�사�기업이미지(CI, 
Corporate Identity)를�사용한다. 젊음과�유연함을�강조한�게 
특징이다. 삼성생명·삼성화재·삼성카드·삼성증권·삼성자산운용 
등�삼성금융사들은 ��일�새로운�국·영문�기업이미지를 �월 �
일부터�사용한다고�밝혔다. 신규 CI는�예전�로고에�비해�둥글고 
부드러운�느낌을�준다고�삼성금융사들은�설명했다. 젊고�유연한 
삼성금융의�이미지를�강조했다. 삼성금융사들은 '삼성�금융 
디자인�가이드북'을�각�사에�배포하고�옥외�간판과�홈페이지 
등의�기업이미지�교체�작업을�진행할�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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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카드가�대한항공과�손잡고 ʻ대한항공카드’의�디자인을 
기반으로�한�대한항공�직원용�특별�유니폼을�공개했다고 
밝혔다. 이번�프로젝트는�엔데믹(Endemic) 시대를�맞아�직원과 
고객�모두�함께�비상하자는�의미를�담은�대한항공의�캠페인 ʻ
다시, 함께, 날아(Fly Again Together)’의�프로그램�중�하나로 
기획됐다. 특별�유니폼은�피케�셔츠(pique shirt) 형태의�상의로 
흰색, 청자색, 진청색의�세�가지�색상으로�제작됐다. 특히, 
청자색은�대한항공�객실승무원의�유니폼�색상을�그대로 
활용했다. 유니폼의�전면에는�대한항공카드 ʻthe Pass’ 
디자인을�응용한�탑승권�디자인을�담았고, 후면에는 
캠페인명인 ʻFly Again Together’를�생동감�넘치는 
캘리그라피로�디자인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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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경찰제�시행 �주년을�맞아�인천자치경찰위원회가 
BI(Brand Identity)를�제작했다. 인천자치경찰위는�시민에게 
친근하게�다가가는�인천자치경찰의�이미지를�전달하기�위해 
지난 �월 BI용역을�발주하고�시안�내부�심사와�인천시·
인천경찰청·시민참여협의체�등을�대상으로�선호도�설문조사를 
거쳐�브랜드�디자인을�확정했다고 �일�밝혔다. 인천자치경찰 BI
는�시민을�수호하는�방패의�형상을�모티브로�인천을�대표하는 
팔미도�등대, 인천공항, 인천대교를�배치했고�색상은 
인천시와의�일체감을�표현하기�위해�블루�컬러를�사용했다. 
팔미도�등대에서�뻗어나가는�붉은색과�파란색은�경찰의 
경광등, 아래쪽의�참수리�날개깃 ��개는�인천의 �개�구와 �개 
군을�각각�의미한다.




